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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동아제약 인수 “군침?”
임성기 회장, 자사주 300억원 상당 맞교환 제의 … 동아제약은 거절

한미약품이 최근 동아제약에 주식 맞교환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약 일부에서는 동아제약이 부자간 경영권 분쟁에 휩싸인 틈을 타 동아제약을 인수합병(M&A)하려는 뜻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동아제약에 따르면, 한미약품 임성기 회장은 3월9일 저녁 서울 모처에서 동아제약 강신호 회장을 만나 두 

회사의 자사주를 300억원 상당씩 교환하자고 제안했다.

두 회장의 만남은 한미약품 측에서 먼저 만나자고 제의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성기 회장은 대신 3월말 열리는 동아제약 주주총회에서 강신호 회장의 손을 들어주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

로 전해졌다.

강신호 회장 측은 현재 둘째 아들인 강문석 수석무역 전 대표 측의 경영참여 요구에 직면해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을 벌여야 하는 어려운 처지이다.

현 시가를 기준으로 300억원 상당은 동아제약 지분 4%, 한미약품 지분 2.8%에 해당한다.

따라서 임성기 회장의 제안대로 주식교환이 이루어지면 한미약품은 추가로 4%의 동아제약 지분을 확보하게 

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분 6.27%를 포함 동아제약 지분이 10%를 넘게 된다.

한미약품이 충분히 동아제약을 인수합병(M&A)할 수 있는 지분이다.

한미약품은 직접 나서지는 않지만 우호세력을 내세워 현재도 동아제약 주식을 추가 매집하고 있는 것으로 

제약업계에서는 파악하고 있다.

임성기 회장은 2000년에도 고교 동창이 경영하는 한양정밀과 손을 잡고 동신제약 M&A 과정에 깊숙이 관

여했다. 한양정밀은 물론 동아제약의 지분 4%를 보유하고 있다.

한미약품이 동아제약 경영 향방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동아제약은 한미약품의 제안을 검토한 끝에 거절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제약은 한미약품의 움직임을 매우 위협적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현재 강신호 회장 측은 6.9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둘째 아들인 강문석 수석무역 전 대표 측은 14.71%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한미약품 마저 가세함으로써 동아제약은 자칫하면 외부세력에 의한 적대적 M&A에 몰릴 위기에 처

해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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